
��

졷섾핂�펾묺콚�훊맒�읺 �믊�펆옮쫂솒��몒�

<코로나19 7차 국민인식조사 결과>(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)  
그동안 [넘버즈]에서는 올해 초 코로나19 발생 후 한국 교회 리더들이 우리 국민들의 인식과 일상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도록 수
시로 발표되는 코로나19 관련 일반 국민과 개신교인들의 조사 결과를 시의성 있게 추적해서 정리해서 보내드렸습니다. 이번 호
에서는 최근 10월 말에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교수팀이 조사한 ‘코로나19 7차 국민인식조사 결과’를 요약, 정리하였습니다.

1
10월 말 기준 코로나 블루 현상,  
‘코로나 불안하다’ 61%,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의 불안감 보임
•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이 접하는 뉴스나 정보에 대한 어떤 느낌이 드는지 심리 상태를 질문했는데, 10월 

말 기준 ‘불안’이 61%로 가장 높았고, ‘분노’ 17%, ‘공포’ 8%, ‘슬픔’ 5% 순으로 응답함 
• 현재의 불안심리(61%)는 처음 발생했을 때(1차 조사, 2월 중순)  불안 지수 60%와 맞먹는 올해 들어 최

고 수준을 보이고 있음 
• 특히 4가지 심리 상태 중,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 수가 늘어날 때 ‘불안’과 ‘분노’ 심리 상태도 함께 증가하는 

형태를 띔

[그림] 코로나19 뉴스나 정보에 대해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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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자료 출처 :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교수팀, ‘7차 코로나19 대국민 인식조사’, 2020.11.03. (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,000명,  
                   웹<모바일/이메일>조사, 2020.10.27.~10.29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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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코로나19로 인한 개인의 일상생활의 위축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, 현재의 일상생활의 정도를 ‘완전한 일
상 정지(0점)’ ~ ‘완전한 일상 회복(100점)’ 중에서 몇 점인지를 측정하게 한 결과, 평균 53점으로 나타나 
현재의 우리 국민의 일상의 삶 정도가 코로나 이전 대비 53%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

• 이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시기인 3월 말~4월 초의 42점에 비하면 일상 회복 정도는 높아졌지만 여
전히 국민들의 일상 수준은 평소의 절반 정도로 위축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

[그림]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의 위축 정도(평균 점수) (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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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자료 출처 :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교수팀, ‘7차 코로나19 대국민 인식조사’, 2020.11.03. (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 
                   1,000명, 웹<모바일/이메일>조사, 2020.10.27.~10.29) 

2
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의 위축 정도,  
코로나19 이전 대비 53% 수준

•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,  
‘20-30대 젊은층’과 ‘200만 원 미만 저소득층’에서 높음
• 우울증을 측정하는 테스트인 PHQ-9**를 통해 우리 국민의 정신 건강 상태를 살펴본 결과, 평균 점수는 

6.75점으로 높게 나타났는데, 남성은 6.18점, 여성은 7.30점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 
• 특히 연령별로 ‘20대’가 8.9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, 소득별로는 ‘200만 원 미만’ 층에서 7.96점으로 

가장 높게 나타나, 젊은층과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우울증 증상이 심한 것을 알 수 있는데, 각 교회에
서 이들 계층에 대한 세심한 돌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

[그림] 우울증 평균 점수** (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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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자료 출처 :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교수팀, ‘7차 코로나19 대국민 인식조사’, 2020.11.03. (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,000명,  
                   웹<모바일/이메일>조사, 2020.10.27.~10.29) 
**PHQ(Patient Health Questionnair)-9 측정 : 우울증 자가 진단 테스트로서 총 9문항을 4점 척도(0~3점까지로 0은 ‘전혀 그렇지 않다’. 3은 ‘거의 매일’)로 질문하여 응 
   답 결과를 모두 합한 점수로 측정하는데, 8점 이상인 경우 우울증 상황인 것으로 해석함. 본 조사의 경우 전체 평균값은 6.75점으로 나타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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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코로나19로 인해 ‘월 가정 소득 줄었다’ 51%
•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경기도민의 가정 소득과 지출의 변화를 알아본 결과, 코로나19 이전 대비 월 소

득에 대해 응답자의 51%가 ‘줄었다’고 응답해, 2가구 중 1가구 꼴로 코로나19가 가정 경제에 타격을 주
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

• 또한 지출은 이전 대비 ‘줄었다’ 40%, ‘늘었다’ 26%로 응답했는데, 이는 코로나19로 소득이 줄면서 지출 
역시 허리띠 졸라매듯 줄인 것으로 보임 

[그림]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비/지출 변화 (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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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로 전국민의 2명 중 1명 정도(10월 기준),  
‘임금 감소’, ‘실직’, ‘무급 휴가’
•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지난 10월 초 실시한 ‘제 3차 경기도 코로나19 위험인식조사’ 결과에 따

르면,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와 임금 변화 관련, 응답자의 52%만 일자리를 유지하며 코로나 이전과 동
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았다고 응답한 반면, 임금 감소(27%), 실직(12%), 무급 휴가(8%) 등 일자리에 어
려움을 겪은 비율이 47%로 나타남  

• 특히 코로나19로 일자리의 변화를 체감하게 된 5월말~6월초 조사와 비교하면 임금 감소+무급 휴가+실
직 비율이 45%에서 47%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
[그림] 코로나19가 일자리에 미친 영향 (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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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자료 출처 :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, ‘제3차 경기도 코로나19 위험인식조사’, 2020.10.22.(경기도 거주 만 18세 성인 남녀, 2,548명,  
                   온라인 조사, 2020.10.05.-13) 

47%

*자료 출처 :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, ‘제3차 경기도 코로나19 위험인식조사’, 2020.10.22.(경기도 거주 만 18세 성인 남녀, 2,548명,  
                   온라인 조사, 2020.10.05.-13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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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코로나19로 인해 
‘자기계발 기회와 일상 흥미’가 가장 큰 타격! 
• ‘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의 ‘코로나19 7차 국민인식조사 결과’에 따르면,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

타격을 받은 자원(Resource)에 대해 질문한 결과, 우리 국민은 ‘자기계발을 위한 기회의 감소’를 58%로 가
장 높게 꼽았고, 두 번째가 ‘일상생활에 대한 흥미 감소’(48%)를 꼽았음 

• 코로나19로 인해 ‘자기계발 기회의 박탈’과 ‘일상의 흥미 상실’이 가장 크게 고갈된 자원으로 나타났는데, 코
로나 사태 1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앞으로 이런 고갈된 자원의 회복을 위해 사회적 노력과 한편으로 교회 
공동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

• 또한 ‘저축 및 비상금의 감소’ 46%, ‘근로 소득의 감소’ 45% 등 경제적 타격도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, ‘타인 
관계에 부정적 영향’ 41%, ‘이전 대비 부정적 생각 증가’ 34% 등도 높아 삶의 전반에 걸친 공동체적 돌봄이 
매우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남 

[그림] 코로나19로 인한 자원 손실 정도(상위 8위) (%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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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자료 출처 :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교수팀, ‘7차 코로나19 대국민 인식조사’, 2020.11.03. (전국 만 18세 이상  
                   성인 남녀 1,000명, 웹<모바일/이메일>조사, 2020.10.27.~10.29) 


